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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다. 거침없이!’ 

사도행전 27:1~28:31 

 

▣ 본문과 친해지기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은 마침내 간절히 원하던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영광스럽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죄수로서 

매인 상태로 로마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로마로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담대히 가르칩니다.  

 

 

▣ 본문 이해 & 학습 

1. 27 장의 시작은 “우리가”입니다 (27:1). 이 주어를 기초로 생각해 볼  

때, 현재 바울과 누가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2.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7:2) 

- 사도행전 19:29; 20:4 

 

 

 

3. 바울의 항해를 지도를 보고 따라가 봅시다. (27:4-8) 

 

 

 

 

4. 바울 일행이 미항에 도착한 시기는 어느 절기였습니까? (27:9) 

 

 

 

5. 뵈닉스로 가던 중 만난 광풍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7:14) 

 

 

 

6. 배에서 두려움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바울은 무슨 말을 전했습니까? 

(27:21-22) 그 말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27:23-25) 

 

 

 

 

7. 바울 일행들은 어느 섬에서 구조되었습니까? (28:1) 

 

 

 

 

8. 원주민은 바울을 신이라 생각할 정도로 극진히 대우하게 됩니다. 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28:3-6) 

 

 

 

 

9.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어떤 

모습(condition)으로 감금되었습니까? (28:16, 23, 30-31)  

 

 

 

 
 

 

10. 바울이 감옥에서 전한 2 가지 주제는 무엇입니까? (28:31, 23) 

 

 

 

 

 

 



▣ 나눔 문제  

1. 내 인생의 유라굴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하여 배운 

진리(말씀)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바울의 삶은 비록 몸은 죄수로서 매여 있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매여 있습니다.  혹시 나의 육체적 

매임으로 인해 복음까지 매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복음전파는 무엇이 있습니까?  

 

 

 

3. 사도행전의 마지막절 (28:31)의 원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거침없이 진행됩니다. 그 복음행전에 참여하는 순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2017년  7 월 첫 번째 모임   

 

One Heart New Man 

한 새 사람을 이루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다. 거침없이!’ 
사도행전 27:1~28:31 

 

알리는 말씀   

 

1. 2017년 교회표어는 ‘One Heart New Man’, (한 새 사람을 
이루자) 입니다.  
 

2. 순예배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곡 찬양/대표기도/성경봉독/순영상 시청/순나눔  

 
3. ‘공동체 암송 & 특송’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순원들께 감사드립니다.  
 

4. 8월 순장교육은 방학입니다.  (9월 교육: 8/26에 진행) 
 

5. 가족 순예배 교육 
 일시: 7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장소: 2층 유년부실  

 
6. 순모임 후에 온라인을 통해 순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두 번째 모임의 순교재는 매달 둘째 주일 로비에 배치됩니다. 
 

8. 새로 오실 담임목사님(7/30 취임)과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지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도행전은 거침없는 복음전파로 마무리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40 인 결사대’의   

  살해 계획(23 장)도, 대제사장과 더둘로의 총독 앞에서 한 송사도 (24 장),  

  유라굴로에 의한 배의 파선도(27 장), 멜리데 섬에서 물린 독사의 독도(28 장),  

  죄인의 신분에서 매임을 당했어도 (28 장), 복음의 거침없는 전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나에 삶에 주신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  

  땅끝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순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